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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8,242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0곳이 적발돼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 등 조치 대상이 됐다 . 식약처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한과, 떡류, 축산물 등 성수식품의 제조·판매

현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성수식품 2,326건과 통관단계 수입식품 47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총 1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명절 선물용 식품의 광고도 점검해 부당광고 게시물 47건에

대해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제조·판매 현장의 위생관리뿐 아니라 유통제품 검사 ,

수입단계 검사 및 온라인 판매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했다 .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계절·명절 등 특정 시기에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원료관리, 표시사항, 작업장 위생 관리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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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 이달의 이슈 ( 1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2026. 9. 23.)

추석성수식품일제점검결과,
위반업체 150곳

- 제수·선물용식품관련업체 8,242곳합동점검
- 유통·수입식품검사및온라인부당광고점검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식품 업계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 관련 분야의 관리는 강화하면서

영향이 적은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개선내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소비자 안내 강화 등 안전관리

분야와 수입식품 영업자의 행정절차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수입·유통 환경이 다양해지고 해외 직접구매와 수입식품의 유통이

확대되면서 위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영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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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 이달의 이슈 ( 2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2026. 9. 30.)

식약처, 위해수입식품안전관리강화
- 위해우려수입식품안전관리강화

- 현장애로사항을반영해불합리한규제개선추진



2026년 필리핀 식품시장에서 K-Food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라면·과자·음료 등 인기 품목뿐 아니라 냉동 간편식, 김, 영유아 식품,

신선 농산물 등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2026년 상반기 한국산 라면의 대필리핀 수출액은 3,9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자류는 1,219만 달러로

6.5%, 음료는 1,132만 달러로 9.9% 증가하는 등 주요 가공식품의 수출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한국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지 유통망에서도 K-Food 취급 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 식품기업은 기존 인기 품목 외에도 간편조리식품, 김 등 현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현지 유통채널과 소비 특성에 맞춘 제품 구성 및 마케팅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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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향 ( 1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 > 뉴스 > 수출뉴스 > 해외시장동향 (2026. 9. 27.)

필리핀K-Food 시장확대
- 2026년상반기한국라면수출액전년대비 43.1% 증가

- 과자·음료·간편식·김등 K-Food 수요확대



유럽연합(EU)은 2026년 9월 3일부터 제3국에서 수입되는 식용 동물 및

동물성 식품에 대한 항균제 사용요건을 강화했다 . 이는 항균제

내성(AMR)의 확산을 방지하고 EU 역내 생산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수입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EU 동물용의약품 규정에 따라 EU로 수출되는 식용 동물 및 동물성

식품의 생산 과정에서는 성장촉진이나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항균제를

사용하거나, EU가 인체 감염 치료용으로 지정한 항균제를 동물에게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한국은 현재 EU의 관련 국가·품목별 승인 목록에 포함돼 있으며 가금류,

양식수산물, 꿀 등은 품목별 조건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9월 3일

이후 증명·반입되는 규제 대상 화물은 항균제 사용 제한 준수내용이

반영된 최신 공식 증명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모든 가공식품이 규제 대상인 것은 아니다.

복합식품, 젤라틴·콜라겐, 일부 고도 정제제품 등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품별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라면·과자·즉석식품에

동물성 원료가 사용됐더라도 EU 규정상 복합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EU 수출기업은 수출제품의 적용 여부와 함께 원료 원산지, 생산이력,

동물용의약품 사용기록 및 관련 증명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6

글로벌 동향 ( 2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 > 뉴스 > 수출뉴스 > 해외시장동향 (2026. 9. 3.)

EU,동물성식품항균제사용요건강화
- 제3국산동물성식품에도 EU 항균제기준적용

- 양식수산물·동물성 원료관련수출기업사전확인필요



3

7

*출처 :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식중독정보 > 식중독예방홍보자료 (2026. 9. 23.) 

식품안전정보 _10월 식중독 주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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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지원사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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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지원사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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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지원사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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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지원사업 ( 4 )

2026년도HACCP 의무과정인천교육장연간일정안내

1.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유선 신청 ※신분증필수지참

- 온라인 신청 (https://haccpma.co.kr/)

- 팩스 신청 (032-724-9899)

- 현장 접수 (사전 전화 필수)

2. 교육장소 : (사)해썹경영교육원 교육장

(주소 : 미추홀구 염전로 330, 제이타워 1차 817~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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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지원사업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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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산업소식 ( 1 )

* 정보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미국 식품의약품청 FDA)

https://www.fda.gov/food/hfp-constituent-updates/fda-reminds-food-facilities-biennial-renewal-requirements


•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FOOD NEWS」는식품제조 · 가공업체및식품관련기관을
대상으로제공됩니다.

• 번역과정이나표현상의오류가있을수있으므로, 반드시원문(출처)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발송정보를무단으로복제하거나 타홈페이지등으로임의유출할수없습니다.
(단, 내부위생교육등의자료로활용은가능)

• FOOD NEWS 문의또는제안은 info@ifdsc.com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4층)
T. 032-822-7890~5  F. 032-822-7896  E. ifdsc@naver.com

mailto:info@ifdsc.com

